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원사들 (1) 

일본의 방적 업계 내에서는 “모든 섬유 제품은 원사로부터 시작”이라는 의

식을 갖고 새로운 실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고 방식이 점차 관련 

업계로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제직 업체, 편성 업체, 원단 판매상, 어패럴 

메이커 등 모든 분야에서 실부터 배려하는 신상품을 개발해 달라는 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방적 기업들은 각기 원사부터 머리를 

짜서 개발하게 되어, 근래에 와서 원사가 더욱 다양화하고 있다. 

일본의 방적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다. 이

제까지 방적이 불가능하다고 하던 원료로 일본의 방적 기술자들이 과감하게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 

2004년에도 구라보나 후지보가 대나무 그 자체의 섬유로 실을 개발하여 

항간에 소문이 자자하였다. 시키보도 신나이가이멘과 협력하여 사탕수수 섬

유를 방적하는 데 성공하여, 이 실로 만든 옷을 판매하고 있다. 닛신보의 바

나나 섬유, 선랜드의 골풀(등심초)로 뽑은 실들은 모두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오직 불굴의 일본의 우수한 방적 기술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일본에서는 방적 업계 밖의 사람들이 기계만 있다면 어디서나 방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머지않아 일본의 방적업은 개

발 도상국에 밀려 없어지고 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 말을 뒤

집어 생각해 보면 실은 기계가 뽑는 것이므로, 사람, 즉 기술자는 별것 아니

고 노무 관리만 잘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확실히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는 계속 최신 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유럽의 방



적기 메이커도 일본의 섬유 시장이 더욱 확대하리라고 바랄 수 없다고 하여 

일본의 섬유 산업에 대한 영업도 소극적이다. 이 때문에 해외의 최신 시설과 

일본의 노후 시설과의 성능 차이는 커질 뿐이다. 

그러나 최신 방적기를 도입하기만 하면 훌륭하면서, 차별화된 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혼면, 카드, 코머, 연조, 조방, 정방 등의 각 공정에서 여러 가

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고, 기술을 발휘함으로써 마침내 개성이 빛나는 

원사가 만들어진다. 그러한 정교한 기술의 축적은 불과 몇 해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아니, 이런 근사한 실도 있나”라고 무의식 중에 감탄하게 만드는, 

기업마다의 개성이 돋보이는 원사들을 방적사별로 소개한다. ♣  


